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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혜영1, 이희연2*

1건국대학교 유아교육과, 2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The Structural Relationship between Post-COVID-19 Stress,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Career Motivation, and School 

Drop-Out Intention

HyeYoung Jo1, HeeYeon Yi2*

1Departmen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Konkuk University
2Department of child welfare & studie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아동복지학 전공자의 코로나19 이후 스트레스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동기, 중도탈락의도 간의 
구조적 관계를 알아보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수도권 대학교 아동복지학 전공자 137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

다. SPSS 25.0과 AMOS 23.0을 이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과 구조방정식을 이용하여 분석하 다. 매개효과를 검증하
기 위해 95% 신뢰구간 양측검정에서 부트스트랩(bootstrap) 추정방법을 이용하여 통계적 유의성을 분석하 다. 주요결
과는 첫째, 중도탈락의도를 중심으로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보면, 코로나19 이후 스트레스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하위요인인 문제해결, 진로계획, 목표설정, 정보수집, 자기평가와 통
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진로동기와 하위요인인 진로정체감, 진로통찰력, 진로탄력성과 통계적으
로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둘째, 측정모형은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조모형을 확인한 결과, 코로나
19 이후 스트레스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난 반면, 진로동기와 중도탈락의
도에 미치는 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동기에 미치는 향은 통계적
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난 반면, 중도탈락의도에 미치는 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진로동기가 중도
탈락의도에 미치는 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셋째, 코로나19 이후 스트레스가 중도탈락의도에 직접적으
로 향을 주진 않지만, ‘코로나19 이후 스트레스진로결정 자기효능감진로동기중도탈락의도’의 경로로 간접적인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동기의 완전 매개효과임이 밝혀진 결과로 중도탈락의도
를 상쇄하기 위해 이들 변인이 중요한 요인임이 확인된 것이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structural relationships between post-COVID-19 
stress and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career motivation, and school drop-out intention among
child welfare majors. The subjects were selected from 137 child welfare majors at S University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and structural equation were conducted using 
SPSS 25.0 and AMOS 23.0. The bootstrap estimation method in the 95% confidence interval two-sided 
test was used to determine significanc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relations between variables 
centered on school drop-out intention were significantly and positively correlated with post-COVID-19
stress. Also, significant negative correlations were observed between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sub-factors of problem-solving, career planning, goal setting, information gathering, and 
self-evaluation, and between career motivation and the sub-factors, career identity, career insight, and 
career resilience. Second, the measurement model was identified as a suitable model for analysis. 
According to the structural model, the effect of post-COVID-19 stress on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was significant, while its effects on career motivation and school drop-out intention were
not. In addition,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significantly affected career motivation but not 
school drop-out intention and the effect of career motivation on school drop-out intention was 
significant. Third, although post-COVID-19 stress was not found to affect school drop-out intention 
directly, it indirectly affected drop-out intention through the path 'post-COVID-19 stress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career motivationschool drop-out intention'. This study describes the 
mediating effects of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career motivation and confirms that these
variables are important factors of school drop-out intention.

Keywords : Child Welfare Majors, Post-COVID-19 Stress,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Career 
Motivation, School Drop-out Intention, Structural Equation(mediating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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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코로나19로 뒤바뀐 삶, 대학생활에 적응하다’ 코로나
19 이후 변화된 교육 패러다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적응능력과 역량중심의 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학업을 성공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정서적 지원의 중요성
을 강조한 것과 같이[1] 코로나19로 발생된 정서문제는 
성공적인 대학생활에 장애물이 될 수 있다. 코로나19는 
다른 전염병에 비해 장기적으로 향을 주는 등 우리사
회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킬 만큼 파급효과가 있었다고 해
도 과언이 아니다. 실제로 많은 연구들에서 코로나19는 
대학생의 삶에 부정적인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2]
대학생들은 상당한 부분에서 혼란을 경험했으리라 본다. 
코로나19 시기인 2019년 부터 2021년 까지 학사학위취
득 유예생이 1만 3,241명에서 1만 9,016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3]. 결국, 코로나19로 발생된 정상적인 
대학생활이 불가능한 상황은 대학생들의 활동에 제약을 
주고 있음을 엿볼 수 있는 것이다.

본 연구대상이 아동복지학 전공자 즉, 인문사회계열 
재학생으로 코로나19로 이공계열에 비해 인문사회계열
의 고용률이 6.1%하락 하 다는 점으로 본다면[3] 이들
의 중도탈락의도에 향을 주는 요인을 다각적으로 살펴
볼 필요성을 뒷받침 해주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대상자
는 아동복지학 전공자로 이들은 보육교사와 유치원 교
사, 사회복지사와 같은 국가자격증 취득과 심리상담 관
련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대인관계가 중요시되는 교
과목이 다수 제시되고 있다[4-7]. 그런데, 코로나19로 
교과목에서 요구되는 대인관계 형성과 유지를 위한 역량
을 신장시키는데 한계가 야기되었으리라 본다. 또한, 자
격증 취득을 위해 반드시 실습이 필요하지만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대학수업 방식이 비대면 형태의 온라인 수업으
로 이루어져 실험, 실습 위주의 과목은 큰 혼란을 맞이하

다[8-10]. 때문에 이들을 대상으로 대학생활 만족도에 
향을 주는 요인을 발견하여 이를 향상시켜 주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면, 보다 의미있는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대학생의 정신건강에 주목해야 하는 주된 이유
는 불안정한 정신은 성공적인 학업수행에 장애물이 된다
는 점이다[11]. 특히, 18-24세 연령에서 불안정한 심리·
정서적 위험이 더욱 높게 나타나는데[2], 코로나19로 인
한 행동 제한은 스트레스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확인되
었다. 과거 사스(SARS)의 상황에 빗대어 보아도 신종전
염병으로 발생하는 팬데믹 상황 이후 정신적 증후가 발

생됨과 같이[12] 일상생활의 반경이 비교적 넓은 집단에
게 정서적 측면에서 많은 향을 주고 있었다[13]. 이에 
코로나19로 사회적 고립감을 경험한 대학생 역시 관계형
성에서 발생되는 갈등으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
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팬데믹 상황은 스트레스를 야기하고[14] 임상
에서도 역시 중증 수준의 스트레스와 불안을 경험한 것
으로 보고된 바 있다[15,16].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에서
는 텍사스 주립대학 재학생 137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로 인하여 스트레스와 불안요소가 증가되었음이 확인 되
었다[11].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대학생들의 정신건강에 
관심을 갖고 다시 대학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
어 중도탈락을 예방해야 할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 보다 
자율성이 부여되는 대학생들에게 사회적 거리두기와 전
면 비대면 수업의 정책은 이들로 하여금 스트레스를 야
기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코로나19로 전면 비대면 교육이 실시되면
서 활동에 제약이 야기되었을 뿐만 아니라 직업군의 변
화를 가져왔다[17]. 코로나19는 경제적 붕괴를 야기하
고, 이는 진로를 선택해야 하는 대학생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원인이 되었다[8]. 이처럼 코로나19로 대학생
들이 우리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여 경제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또한, 진로를 결정하는 것은 미래의 삶까지 향을 주기 
때문에[18] 진로와 관련한 연구변인으로 중도탈락의도를 
검증하는 연구는 더욱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대
학생은 미래사회를 준비하여 진로를 선택해야 하는 준비
단계이므로[8,19] 진로에 대한 충분한 탐색이 이루어지
지 않을 경우 전공에 대한 흥미를 잃어 중도탈락에 취약
할 수 있다. 코로나19로 대학생들의 26.4%는 향후 계획
에 향을 주지 않았다고 응답한 반면, 27.1%는 인턴십
이나 취업 제안의 기회를 잃었다고 응답한 것으로 조사
되었다[2]. 즉, 코로나19로 비대면 수업과 행동의 제약으로 
발생된 진로탐색의 기회 부족은 이들이 진로를 선택하고 
결정하는 문제에 부정적인 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중도탈락을 예방하고 대학생활을 통해 성공
적인 직업을 선택하기 위한 중요한 요인은 무엇인가? 개
인의 관심과 일치하는 직업이 추후, 직업 만족도가 높아
지는 것과 같이[20] 전공에 대한 관심과 만족스러운 생활
은 진로에 보다 명확한 확신을 줄 수 있다. 이는 진로와 
관련한 긍정적인 의식은 중도탈락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다. 과거 중도탈락의 주된 이유가 고
등학교 성적[21], 학비 및 생활비 등 경제적 요인[22]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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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개인적인 측면 또는 대학의 재정지원[23], 전공에 대
한 학업 성취[24] 등 다양한 원인이 있었다. 그러나 코로
나19로 대학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를 느끼지 못하
면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건강 등의 요인으로 중도탈
락하는 특성을 보이고 있었다. 실제로 코로나19로 실기
보다는 이론 중심의 비대면 수업이 확산되면서[9,10] 야
기된 인턴십, 교내 일자리 및 경험의 기회 상실 역시 대
학생들의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원인이 되었다[2].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중도탈락을 예방할 수 있는 변인을 진로
발달에 강력한 향을 주는 진로와 관련된 요인을 중심
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한편 취업을 위한 진로를 탐색하고 계획에 따라 경험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함양되
어야 한다[25]. 진로와 관련하여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믿는 신념으로[26] 높은 진로결정 자기효
능감은 확신있는 진로를 선택할 수 있다[8]. 그리고 지각
된 자기효능감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끈기를 가지고 
어려움을 해결해 나아가는 것으로[27] 진로결정 자기효
능감 역시 진로를 위한 행동을 이해하고 예측하는데 도
움을 줄 수 있다. 자기효능감은 자기평가, 정보수집, 목
표설정, 진로계획, 문제해결 등의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
어[28] 진로와 관련한 다각적인 접근에서의 경험적 실천
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행동을 이끄는 원동력인 진로동
기를 함께 살펴본다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간의 관계를 
통해 보다 의미있는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진로동기는 진로에 대한 몰입과 의사결정 등 행동을 
예측하는 내적인 힘으로[29] 행동을 유지하거나 지속 가
능하게 한다[30]. 즉, 진로동기는 진로행동을 이끌 수 있
어 의사결정에 향을 준다[31]. 진로동기를 통해 불가능
한 수행에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갖게 되
므로[32] 진로동기가 높을수록 학업에 열중하여 진로를 
탐색하고 현장을 경험하고자 하는 실천 의지가 높아 질 
수 있다. 때문에 진로동기는 중도탈락의도를 상쇄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동기에 

향을 주며, 진로결정 수준에 향을 주는 과정에서 두 
변인이 매개변인으로 검증된 만큼[33] 본 연구모형을 지
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와 관련한 선행연구를 보면, 코로나19 시기에 
학사학위취득 유예생이 증가했음을 보고한 결과[3]와 코
로나19는 대학생의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집중
력의 어려움을 호소하거나 학업성과에 대한 우려가 있음
을 밝힌 연구[11]가 진행되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26.4%의 대학생들은 향후 계획에 향을 주지 않았다고 

응답한 반면, 27.1%는 인턴십이나 취업 제안의 기회를 
잃었다고 응답한 것으로 조사된 연구가 있었다[2]. 결국, 
코로나19 이후 스트레스는 학교생활에 부정적인 향을 
주어 중도탈락의도를 향상시킬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아동복지학 전공자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로는 
아동복지전공 예비보육교사들의 보육실습과 관련된 연구
[5], 상담전공 학부생의 핵심역량에 관한 연구[34] 등 특
정 세부전공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대부분이며 아동복
지학의 세부 전공자 전체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연구는 
실시되지 않았다. 

다음으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진로동기[33,35]와 
진로내적동기[36] 간의 정적 상관관계로 밝혀 졌다. 또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동기[33]와 진로내적동기
[36]에 긍정적인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진로결정수준에 향을 주는 과정에서 진로결정 자기효
능감과 진로동기가 매개하 고[33] 진로준비행동에 향
을 주는 과정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내적동기
가 매개변인으로 효과가 검증되었다[36]. 진로결정 자기
효능감과 진로동기가 중도탈락의도에 직접적으로 향을 
주는 연구는 미흡하 으나, 비슷한 맥락에서 변인은 상
이하지만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대학생활 적응에 향
을 주고 있음을 밝힌 연구결과[8]가 있었다. 이는 코로나
19 이후 대학생들은 진로를 선택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리라 예상할 수 있으며 중도탈락 등 학업의 유지 
여부에 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 종합하면, 중도
탈락을 예견할 수 있는 근거로 과거 사회경제적 배경이 
낮은 재학생의 대학 자퇴율이 높다는 연구가 다수 진행
되어져 왔지만[22,37] 현재는 다양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학업을 휴학하거나 중도탈락하는 발생이 높은 것으로 조
사되었다[38]. 그런데 코로나19로 발생된 심리·정서적 
문제는 또 다른 중도탈락의 원인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
이 아니다. 때문에 코로나19로 많은 변화가 야기된 대학
생들의 스트레스가 자칫 중도이탈을 야기할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동기가 보호요
인으로서의 효과성을 검증하여 아동복지학 전공자의 성
공적인 대학생활을 도와주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코로나19 이후 스트레스와 진로결
정 자기효능감, 진로동기, 중도탈락의도 간의 구조적 관
계를 알아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연구문제를 설정하고 
다음과 같이 제시하 다. 

첫째, 코로나19 이후 스트레스와 진로결정 자기효능
감, 진로동기, 중도탈락의도 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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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 Responden
ts Percentage

Age

under the age of 20 12 8.8
21years old 40 29.2

22years old 43 31.4
23years old 16 11.7

over the age of 24 26 19.0

Grade

1st grade 2 1.5

2nd grade 35 25.5
3rd grade 55 40.1

4th grade 45 32.8

Type of residence

Commute 82 59.9

Live by oneself 41 29.9
Dormitory 13 9.5

ETC. 1 0.7

Career-related 
subjects

Completed 125 91.2
Not yet completed 12 8.8

Table 1.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137)

Spec. Responden
ts Percentage

Preparation for career 
choice

Not ready at all 4 2.9
Not very ready 38 27.7

Somewhat ready 47 34.3
Quite ready 46 33.6

Fully ready 2 1.5

Satisfation with the 
curriculum response 

in COVID-19 
pandemic 

Very dissatisfied 1 0.7

Dissatisfied 10 7.3
Moderate 37 27.0

Satisfied 76 55.5
Very satisfied 13 9.5

Satisfation with the 
educational 

environment in 
COVID-19 pandemic 

Dissatisfied 3 2.2
Moderate 30 21.9

Satisfied 86 62.8
Very satisfied 18 13.1

둘째, 코로나19 이후 스트레스와 진로결정 자기효능
감, 진로동기, 중도탈락의도 간의 구조적 관계는 어떠한
가? 

셋째, 코로나19 이후 스트레스가 중도탈락의도에 미
치는 향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동기의 매개
효과는 어떠한가? 

Fig. 1. Research Model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수도권 대학교 아동복지학을 전공하

고 있는 137명이다. 연구대상의 인구학적 배경 특성을 
연령, 학년, 거주유형, 진로관련 교과목 이수, 직업선택
에 필요한 준비 정도, 2023 위드코로나(with corona) 
교육과정 대응 만족도 및 교육환경(방역수칙 등) 만족도
로 구분하여 제시하고자 한다(Table 1 참조). 

연령은 22세가 43명(31.4%)으로 설문에 가장 많이 
참여했고, 21세 40명(29.2%), 24세 이상 26명(19.0%) 
순으로 나타났다. 학년은 3학년 55명(40.1%)으로 가장 
많았고, 4학년 45명(32.8%), 2학년 35명(25.5%) 순으로 
나타났다. 거주유형은 통학 82명(59.9%)으로 가장 많았
고, 자취 41명(29.9%), 기숙사 13명(9.5%) 순으로 나타
났다. 진로관련 교과목 이수 여부를 보면 이수자가 125
명(91.2%)으로 약 90% 이상이 이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선택에 필요한 준비정도를 보면, ‘그저 그렇다’의 응
답이 47명(34.3%)으로 가장 많았고, ‘어느정도 갖추고 
있다’ 46명(33.6%), ‘별로 갖추지 못했다’ 38명(27.7%) 
순으로 응답하 다. 2023 위드코로나 교육과정 대응 만
족도를 보면, ‘만족’의 응답이 76명(55.5%)으로 가장 많
았고, ‘보통’ 37명(27.0%), ‘매우 만족’ 13명(9.5%) 순으
로 나타났다. 2023 위드코로나 교육환경(방역수칙 등) 
만족도의 응답결과를 보면, ‘만족’ 86명(62.8%)의 응답
이 가장 많았고, 보통 30명(21.9%), 매우 만족 18명
(13.1%) 순으로 나타났다. 

2.2 연구도구
2.2.1 코로나19 이후 스트레스 
본 연구에서 코로나19 이후 스트레스를 알아보기 위

하여 PSS-10 척도[39]를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PSS-C-10으로 재해석한 것[40]을 우리나라 실정에 알
맞게 번역한 도구로 사용하 다[41]. 총 10문항 5점 리
커트 척도로 역문항(예: ‘1. 코로나19 이후 전염병과 관
련해 개인적인 문제를 잘 처리할 자신이 있다’, ‘코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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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이후 전염병과 관련된 일들이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다_낙관적으로)’의 경우 역산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코
로나19 이후 스트레스가 높다고 해석한다.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는 .78로 나타났다.

2.2.2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본 연구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알아보기 위하여 

CDMSES(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Scale: 
CDMSES) 척도[42]를 단축형인 CDMSES-SF(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Scale-Short Form)
로 개발[27]하여 제시한 것을 번안하여 우리나라 대학
생을 대상으로 알아본 문항을 사용하 다[28]. 자기평
가 5문항, 정보수집 5문항, 목표설정 5문항, 진로계획 
5문항, 문제해결 5문항 총 25문항 5점 리커트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높다고 해석한
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는 진로결
정 자기효능감 .91이며, 하위요인인 문제해결 .66, 진로
계획 .60, 목표설정 .76, 정보수집 .60, 자기평가 .68로 
나타났다.

2.2.3 진로동기
본 연구에서 진로동기를 알아보기 위하여 대학생을 대

상으로 진로동기를 분석한 문항을 사용하 다[43]. 진로
정체감 5문항, 진로통찰력 6문항, 진로탄력성 5문항 총 
16문항 5점 리커트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동기가 높
다고 해석한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
는 진로동기 .92이며, 하위요인인 진로정체감 .88, 진로
통찰력 .85, 진로탄력성 .84로 나타났다. 

2.2.4 중도탈락의도 
본 연구에서 중도탈락의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청소년

의 자퇴 욕구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사용한 도구[44]를 대
학생을 대상으로 중도탈락의도를 알아본 문항[45]으로 
사용하 다. 총 8문항 5점 리커트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
록 대학생활에서 중도탈락을 고려하고 싶다는 생각이 높
다고 해석한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
는 .88로 나타났다. 

위에 제시한 코로나19 이후 스트레스, 진로결정 자기
효능감, 진로동기, 중도탈락의도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를 Table 2에 제시하 다. 

　 Cronbach's 
α

number of 
iteam 

1. post-COVID-19 stress .78 10
2.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91 25

2-1. problem solving .66 5
2-2. career planning .60 5

2-3. goal setting .76 5
2-4. information gathering .60 5

2-5. self-evaluation .68 5
3. career motivation .92 16

3-1. career identity .88 5
3-2. career insight .85 6

3-3. career resilience .84 5
4. school drop-out intention .88 8

Table 2. Reliability coefficient of research tools 

2.3 연구절차  
본 연구에 앞서 사전연구 절차를 진행하 다. 2023년 

2월 고등교육의 위드코로나(with corona) 학사규정이 
명시된 것을 확인 한 후, 연구진이 수도권 대학교 아동복
지학 전공자의 중도탈락의도에 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
는 연구변인을 선정하 다. 특히, 코로나19 이후에 야기
될 수 있는 스트레스에 관심을 두었으며, S대학교 아동복
지학과는 세부전공이 구분되어 있어 비대면 수업으로 진
행된 2020년 부터 2022년 까지 진로에 대한 심도있는 
상담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어 이를 중점으로 알아보고
자 하 다. 2023년 2월 20일부터 23일까지 아동심리학 
박사 1명에게 연구도구 문항에 대한 전반적인 피드백을 
받았고, 본 연구에 참여하지 않는 대학교 아동복지학 전
공자 2명에게 이메일을 통해 문항내용, 소요시간 등 전
반적인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어 이
를 사용하 다. 2023년 1학기가 시작되는 오리엔테이션 
기간을 이용하여 본 연구진이 설문지를 직접 배포하여 
총 137부를 회수하 고, 코딩하는 과정에서 이상값을 확
인한 결과 제외된 설문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4 분석방법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방

법을 사용하 다. 첫째, 인구학적 배경 특성을 연령, 학
년, 거주유형, 진로관련 교과목 이수, 직업선택에 필요한 
준비 정도, 2023 위드코로나(with corona) 교육과정 대
응 만족도 및 교육환경(방역수칙 등) 만족도로 구분하여 
빈도(%)로 분석하 다. 둘째, 연구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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α로 분석하 고, 경향성은 평균(M)과 표준편차(SD), 정
규성은 왜도(skewness)와 첨도(kurtosis)로 분석하 다. 
신뢰도 계수(Cronbach's α)의 경우, 사회과학 논문에서 
.6이상 기준으로 이를 충족할 시, 도구의 신뢰도를 확보
한 것으로 해석한다[46,47]. 셋째, 연구변인들 간의 상관
관계는 Pearson의 상관관계로 -1 ≤ r ≤ 1 범위에서 
p<.05, p<.01, p<.001의 통계적 유의수준으로 확인하
다. 넷째, 측정모형은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 이하 CFA)으로 분석하여 다양한 적합
도 지수를 확인하 다. 표준화 계수(β) .4이상 기준으로 
측정변인이 잠재변인을 적절하게 설명하고 있는가를 확
인하 다. 넷째, 구조방정식(structural equation modeling, 
이하 SEM)으로 구조모형의 적합성을 분석하 고, 다양
한 적합도 지수(X2, X2/DF, RMSEA, SRMR, NFI, IFI, 
TLI, CFI)를 확인하 다. 다섯째,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95% 신뢰구간 양측검정에서 부트스트랩(bootstrap) 
추정방법을 이용하여 통계적 유의성을 분석하 다. 

3. 연구결과

본 연구를 분석하기 앞서, 연구변인인 코로나19 이후 
스트레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동기, 중도탈락의도
의 경향성(M, SD)과 정규성(skewness, kurtosis)을 
Table 3에 제시하 다. 

　 M SD skewness kurtosis

1. post-COVID-19 stress 2.13 .56 .04 -.41

2.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3.76 .49 -.12 -.04

2-1. problem solving 3.51 .64 .05 .08

2-2. career planning 3.82 .52 -.27 .05
2-3. goal setting 3.73 .64 -.39 -.05

2-4. information gathering 3.76 .54 -.33 .37
2-5. self-evaluation 3.96 .47 -.05 -.13

3. career motivation 3.66 .59 .11 -.15
3-1. career identity 3.65 .80 -.29 -.43

3-2. career insight 3.87 .59 .02 -.21
3-3. career resilience 3.41 .70 -.05 .34

4. school drop-out intention 1.60 .69 1.22 .87

Table 3. Tendency and normality of variables    
(n=137)

코로나19 이후 스트레스의 평균은 2.13점(SD=.56)으로 
나타났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평균은 3.76점(SD=.49)
이고, 하위 역인 문제해결 3.51점(SD=.64), 진로계획 
3.82점(SD=.52), 목표설정 3.73점(SD=.64), 정보수집 
3.76점(SD=.54), 자기평가3.96점(SD=.47)으로 3점 이
상으로 나타났다. 진로동기 평균은 3.66점(SD=.59)이고, 
진로정체감 3.65점(SD=.80), 진로통찰력 3.87점(SD=.59), 
진로탄력성 3.41점(SD=.70)으로 3점 이상으로 나타났
다. 중도탈락의도의 평균은 1.60점(SD=.69)으로 나타났
다. 연구변인의 왜도는 -.39부터 1.22범위로 나타났고, 
첨도는 -.43부터 .87범위로 나타나 정규성을 확보한 것
으로 확인되었다.

3.1 코로나19 이후 스트레스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동기, 중도탈락의도 간의 관계 

코로나19 이후 스트레스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
로동기, 중도탈락의도 간의 관계는 Pearson의 상관관계
로 분석하여 Table 4에 제시하 다. 

중도탈락의도 요인을 중심으로 연구변인들 간의 상관
관계를 분석한 결과, 코로나19 이후 스트레스(r=.225, 
p<.01)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
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r=-.292, p<.01)과 하위요인인 
문제해결(r=-.229, p<.01), 진로계획(r=-.274, p<.01), 
목표설정(r=-.321, p<.01), 정보수집(r=-.226, p<.01), 
자기평가(r=-.214, p<.05)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진로동기(r=-.366, p<.01)와 하위
요인인 진로정체감(r=-.269, p<.01), 진로통찰력(r=-.314, 
p<.01), 진로탄력성(r=-.364, p<.01)과 통계적으로 유의
미한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3.2 코로나19 이후 스트레스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동기, 중도탈락의도 간의 구조적 관계 

3.2.1 측정모형 검증 
본 연구에서 측정변인인 코로나19 이후 스트레스와 

중도탈락의도 요인을 제외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
로동기 측정변인들이 잠재변인의 설명이 적절한지 확인
을 위해 CFA로 규명하 다. 측정모형의 적합도는 
X2=46.830(df=19, p=.000, X2/DF=2.443), SRMR=.0377, 
NFI=.942, IFI=.965, TLI=.947, CFI=.964, RMSEA 
(LO-HI)=.094(.067-.132)로 나타났다. 분석된 적합도 
결과로 보면, 측정모형은 자료를 적절하게 설명하고 있
음이 확인된 것이다(Table 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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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2-1. 2-2. 2-3. 2-4. 2-5. 3. 3-1. 3-2. 3-3. 4. 
1. post-COVID-19 stress 1

2.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426** 1

2-1. problem solving -.409** .871** 1

2-2. career planning -.446** .889** .741** 1
2-3. goal setting -.290** .885** .731** .716** 1

2-4. information 
gathering -.355** .867** .646** .704** .712** 1

2-5. self-evaluation -.365** .847** .625** .738** .651** .748** 1

3. career motivation -.365** .800** .727** .685** .763** .691** .592** 1
3-1. career identity -.281** .714** .653** .615** .688** .593** .540** .884** 1

3-2. career insight -.300** .671** .562** .573** .644** .601** .534** .864** .671** 1
3-3. career resilience -.361** .665** .649** .568** .624** .580** .443** .818** .567** .554** 1

4. school drop-out 
intention .225** -.292** -.229** -.274** -.321** -.226** -.214* -.366** -.269** -.314** -.364** 1

**p<.01, *p<.05 

Table 4. Degree and Correlations among                                                              (n=137)

X2 X2/DF RMSEA
(LO-HI) SRMR NFI IFI TLI CFI

model 
fit 46.830 2.443 .094

(.067-.132) .0377 .942 .965 .947 .964

Table 5. The result of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측정모형의 경로계수는 Table 6에 제시하 다.

sub-factor factor Β β S.E. C.R. P CR(t) AVE

self-evaluation



career 
decision-
making 

self-
efficacy

1.000 .833

.974 .884

information 
gathering .839 .859 .068 12.4 ***

goal setting 1.027 .861 .08312.438 ***
career planning .836 .832 .07111.791 ***
problem solving .709 .798 .06411.059 ***
career identity


career 

motivation

1.000 .819

.903 .757career insight .709 .782 .071 9.927 ***
career 

resilience .781 .727 .086 9.052 ***

***p<.001

Table 6. The factor value of measurement model & 
result of validity evaluation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인 자기평가(β=.833), 
정보수집(β=.859), 목표설정(β=.861), 진로계획(β=.832), 
문제해결(β=.798)과 진로동기의 하위요인인 진로정체감
(β=.819), 진로통찰력(β=.782), 진로탄력성(β=.727)은 
표준화계수(β) .4이상으로 나타났다. 집중타당성을 보면, 
C.R.(t) 값은 .903부터 .974 범위로 나타났고, AVE 값
은 .757부터 .884범위로 나타났다. 

Table 6를 바탕으로 측정모형을 Fig. 2에 제시하 다. 

Fig. 2. Measurement Model

3.2.2 구조모형 검증 
코로나19 이후 스트레스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

로동기, 중도탈락의도 간의 구조적 관계는 SEM으로 알
아보았다. 구조모형의 적합도는 X2=64.624(df=31, p=.000, 
X2/DF=2.085), SRMR=.0394, NFI=.926, IFI=.960, 
TLI=.941, CFI=.959, RMSEA(LO-HI)=.089(.058-.120)
로 나타났다. 적합도 분석 결과 이론적 근거를 바탕으로 
설정한 연구모형과 본 자료는 구조모형을 잘 설명하고 
있었다(Table 7 참조). 

X2 X2/DF RMSEA
(LO-HI) SRMR NFI IFI TLI CFI

model 
fit 64.624 2.085 .089

(.058-.120) .0394 .926 .960 .941 .959

Table 7. The result of proposition model



아동복지학 전공자의 코로나19 이후 스트레스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동기, 중도탈락의도 간의 구조적 관계

89

코로나19 이후 스트레스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β
=-.446, p<.001)에 미치는 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
게 나타난 반면, 진로동기(β=.014, p>.05)와 중도탈락의
도(β=.120, p>.05)에 미치는 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동기
(β=.919, p<.001)에 미치는 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게 나타난 반면, 중도탈락의도(β=.402, p>.05)에 미치
는 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진
로동기가 중도탈락의도(β=-.717, p<.05)에 미치는 향
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Table 8 참조). 

path Β β S.E. C.R. P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post-COVID
-19 stress

-.428 -.446 .081 -5.304 ***

career motivation .016 .014 .075 .211 .833
school drop-out 

intention .148 .120 .116 1.28 .200

career motivation


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1.109 .919 .117 9.483 ***

school drop-out 
intention .515 .402 .457 1.127 .260

school drop-out 
intention 

career 
motivation -.761 -.717 .384 -1.98 .048

self-evaluation



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1 .835
information 
gathering .841 .864 .067 12.605 ***

goal setting 1.015 .854 .082 12.372 ***
career planning .832 .831 .070 11.849 ***

problem solving .708 .799 .064 11.143 ***
career identity


career 

motivation

1 .809

career insight .716 .780 .073 9.842 ***
career resilience .803 .738 .087 9.174 ***

***p<.001

Table 8. The result of hypotheses testing

3.3 코로나19 이후 스트레스가 중도탈락의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
    동기의 매개효과

코로나19 이후 스트레스가 중도탈락의도에 향을 주
는 과정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동기의 매개효
과는 95% 신뢰구간 양측검정에서 부트스트랩(bootstrap) 
추정방법을 이용하여 분석하 다. 코로나19 이후 스트레
스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직접적(β=-.446, p<.05)으
로 향을 주고, 진로동기에 직접적(β=.014, p>.05)으로 

향을 주진 않지만 간접적(β=-.410, p<.05)으로 향
을 주고, 중도탈락의도에 직접적(β=.120, p>.05), 간접
적(β=.105, p>.05)으로 향을 주진 않았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진로동기에 직접적(β=.919, p<.05)으로 
향을 주고, 중도탈락의도에 직접적(β=.402, p>.05)으

로 향을 주진 않지만 간접적(β=-.659, p<.05)으로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동기는 중도탈락의도에 
직접적(β=-.717, p<.05)으로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
났다(Table 9 참조). 

path direct 
effect

indirect 
effect

total 
effect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post-COVID-19 

stress

-.446* -.446*

career motivation .014 -.410* -.396*
school drop-out 

intention .120 .105 .225

career motivation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919* .919*
school drop-out 

intention .402 -.659* -.257*

school drop-out 
intention 

career 
motivation -.717* -.717*

*p<.05

Table 9. Decomposition of the total effect 

본 연구결과를 보면, 코로나19 이후 스트레스가 중도
탈락의도에 직접적으로 향을 주진 않지만, ‘코로나19 
이후 스트레스진로결정 자기효능감진로동기중도
탈락의도’의 경로로 간접적인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동기가 완전 매
개효과임이 밝혀진 결과로 중도탈락의도를 상쇄하기 위
해 이들 변인이 중요한 요인임이 확인된 것이다.  

Table 8을 바탕으로 구조모형을 Fig. 3에 제시하
다.

Fig. 3. Structural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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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코로나19 이후 스트레스와 진로결
정 자기효능감, 진로동기, 중도탈락의도 간의 구조적 관
계를 알아보는 것이다.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도탈락의도를 중심으로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를 보면, 코로나19 이후 스트레스와 통계적으로 유의미
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하위요인인 문제해결, 진로계획, 목표설정, 정보수집, 자
기평가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났
다. 진로동기와 하위요인인 진로정체감, 진로통찰력, 진
로탄력성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
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동
기 간의 정적 상관관계임을 밝힌 선행연구를 지지하는 
것이다[33,35]. 본 연구결과는 다음에 제시하는 구조적 
관계 및 매개효과 검증결과와 함께 논의하고자 한다. 

둘째, 측정모형은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조모
형을 확인한 결과, 코로나19 이후 스트레스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
타난 반면, 진로동기와 중도탈락의도에 미치는 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진로결정 자기
효능감이 진로동기에 미치는 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게 나타난 반면, 중도탈락의도에 미치는 향은 통계
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진로동기가 중도탈
락의도에 미치는 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
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코로나19로 학사학위취득 유예생
의 증가를 보고한 결과[3]와 코로나19는 스트레스를 유
발하여 학업성과 및 집중력의 어려움이 있음을 보고한 
연구결과[11]와 불일치 하는 것이다. 즉, 코로나19 이후 
스트레스가 다양한 요인에 부정적인 향을 주어 중도탈
락을 야기하 음을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다. 본 연구결
과를 통해 코로나19 이후 스트레스가 진로결정 자기효능
감에 향을 주고 이는 진로동기에 향을 주고 있음을 
밝혀 냈다는 점에 의미가 크다. 마찬가지로 유사한 맥락
에서 코로나19로 진로에 대한 어려움이 존재하고 있음을 
밝힌 연구결과[2]의 의미를 재확인 한 것이다. 그리고 진
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동기[33]와 진로내적동기[36]
에 긍정적인 향을 주고 있음을 밝힌 연구결과와 일치
하는 것이다. 

셋째, 코로나19 이후 스트레스가 중도탈락의도에 직
접적으로 향을 주진 않지만, ‘코로나19 이후 스트레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진로동기중도탈락의도’의 경
로로 간접적인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

구결과는 진로결정수준에 향을 주는 과정에서 진로결
정 자기효능감과 진로동기가 매개하 고[33] 진로준비행
동에 향을 주는 과정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
내적동기가 매개변인으로 효과가 검증된 연구결과[36]와 
일치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주요 연구결과를 보면, 중도탈락
의도를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
로동기가 검증된 만큼 이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야 할 것이다. 이에 예전과는 달리 현재는 대학 정책을 
통한 특성화 지원에 이르기 까지 대학과 연계한 진로를 
강조하고 있는 추세이다[17,48]. 이에 현장 프로젝트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긍정적인 향을 주고 있는 것과 
같이[49] 대학생활에서 자연스럽게 진로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방안을 대학과 학과 중심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학과 차원에서 제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대상인 
S대학교 아동복지학부의 진로를 보면, 유아교육기관 또
는 상담기관, 사회복지관 등 다양한 진로를 선택할 수 있
도록 세부전공이 구분되어 있다. 이에 입학 초기부터 전
공을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본다. 예를 들면, 학교생활 적응을 도와주기 위해 학과 
차원에서의 Pass/Fail 교과목을 전공선택 교과목으로 지
정하여 전공을 이해하는 시간을 제공해 주어 세부전공 
선택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 또한, 본 대학이 세부전공으
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학부 차원의 마이크로 디그리
(micro degree) 또는 나노 디그리(nano degree) 모형
을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부·복수 전공의 부담을 완화시
켜 다전공 이수제를 도입할 필요가 제기된다. 이는 궁극
적으로 전공만족도를 향상시켜 중도탈락을 예방할 수 있
다고 본다. 예를 들면, 본 연구대상인 수도권 S대학교는 
학부체제로 아동·청소년복지전공, 아동보육·교육전공, 아
동심리상담전공으로 구분되어 있다. 각 세부전공의 교과
목을 이수하면 이에 알맞은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중복 교과목이 있어 재학생들의 학습권을 더욱 
보장해 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부·복수 전공의 경
우, 이수학점 취득에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디그
리 모형(degree model)을 통한 트랙제(track)를 권하는 
바이다. 이는 타 세부 전공자와의 관계를 형성할 수 있
고, 디그리 전공을 위한 교수와의 긴 한 상담이 필요하
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전공만족도에 긍정적인 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둘째, 대학차원에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진로에 대
한 직접 체험은 졸업 후, 직장생활에 많은 향을 주기 
때문에 교육과정에 통합되어 운 될 것을 강조하는 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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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많은 대학에서 전공과 관련한 인턴십을 운 하는 등
의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를 위해 단순히 전공과 관련한 
직무를 보거나 체험하는 것을 넘어 성과관리 측면에서 
어떻게 지표화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
다. 또한, 성공적인 실습을 위해서는 일련의 유사한 경험
을 반복해야 한다고 주장한 연구결과[50]와 같이, 실습의 
시간을 충분히 제공해 주어야 할 것이다. 이때 지역사회
를 활용할 수 있는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인프
라를 구축해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해 대학과 지역 간의 
상생발전을 도모하는 계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중도탈락의도는 학년에 따라 원인이 상이한데 
특히, 신입생들은 코로나19로 휴학을 하거나 학교를 쉬
는 시간을 가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2]. 이러
한 연구결과는 학년에 따른 코로나19 이후 나타나는 심
리·정서적인 부분의 개입을 달리 접근해야 할 필요가 제
기되는 것이다. 신입생에게는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공
동체 활동 또는 진로에 대한 탐색을 주로 지원한다면, 고
학년은 실제 산업체에서 배울 수 있는 실습의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해 주어야 할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 더불어 낮
은 자신감은 원하는 직업을 선택하거나 범위를 제한하여 
성공적인 직업 선택을 방해할 수 있다[49]. 이에 직업을 
미리 체험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여 성취를 통해 자
신감을 함양시켜 주어야 할 것이다. 또한, 다양한 교육 
전략의 구현이 더 높은 자기효능감을 이끄는 것과 같이
[31] 진로에 대한 경험학습의 자기주도형 교육전략을 통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킬 것을 권고하는 바이다. 

본 연구는 코로나19 이후 대학생의 스트레스가 중도
탈락의도에 향을 줄 것이라는 가정에서 출발하여 이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요인을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
동기로 설정하여 이를 규명하 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동기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
안을 대학과 학과 차원에서 제시하여 변화하는 사회로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한다는 점에 의미
가 있다. 그럼에도 본 연구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첫
째, 종합전형 입학생의 경우 다른 전형에 비해 중도탈락
률이 낮음을 밝힌 연구결과[51]를 통해 전형유형에 따라 
중도탈락을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전형유형을 고려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추후, 신입생이 다른 학년에 비해 중도탈락이 높다는 연
구결과[52]를 바탕으로 전형유형에 따른 중도탈락의도를 
세 하게 알아볼 필요가 제기된다.

둘째, 본 연구의 대상은 아동복지학 전공자로 한정하
여 변인들 간의 구조적 관계를 규명하 기 때문에 연구

대상의 대표성에 한계를 갖는다. 이는 정보제공에서의 
편향 가능성을 야기할 수 있어 연구결과 해석에 주의가 
요구된다. 추후, 이러한 한계점을 고려하여 다양한 의견
을 반 할 수 있도록 전체 대학생 또는 비비례 표집을 활
용한 모집단 설정을 권고하는 바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코로나19 이후 대학생활 만족
도에 향을 주는 요인을 알아보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
다. 이에 코로나19와 중도탈락률 간의 관계성을 보다 면

하게 알아보지 못한 한계를 갖는다. 때문에 전공, 지역 
및 학제(수도권/지방, 전문대/일반대)에 따른 차이검증을 
통해 대학의 이슈인 중도탈락 예방을 위한 노력이 필요
하다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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